
■ 경쟁교육고통 해소 정책 마련 토론회 개최 예고보도(2022.09.21)

국가 차원의 경쟁교육 고통 해소 방

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9/27(화) 오전 9:3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유기홍의원실과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사교육걱정)은오는 9월 27일

화요일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국가 차원의경쟁교육 고통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은현재심각한경쟁교육고통에직면해있습니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이고등학교를 ‘사

활을건전장’으로생각(통계청, ‘2019 한국의사회동향’, 2019)하고있으며, 초중고생 4명중 1명이

학업스트레스로자해와자살을떠올리는현실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이이런상황을국가가나

서서 해결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있습니다. (국회유기홍의원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경쟁교육
고통 인식 조사’, 2022).

국민들만경쟁교육고통해소를희망하는것이아닙니다. 국제사회도이문제를반드시해결할것

을촉구한지오래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이후지속적으로한국의아동이과도한입

시경쟁으로 “심각하고불균형한스트레스에노출되고신체적, 정신적건강에부정적영향을끼치

는결과”를 초래하고있다면서, 이를해결하기위해학교교육과정, 입시제도, 과도한사교육노출

등의문제를해결할것을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협약당사국으로서십수년째이를제도로이행

하지않고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지나치게경쟁을부추기는교육

환경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시심의현장에참여한알도세리위원은 “한국의공교육제도의최종목표는오직명문대입학

인것으로보인다. 아동의잠재력을십분실현할수있도록하고발달을목표로하는것이아니라

경쟁만이목표인것같다. 이는아동권리협약의내용과거리가멀다.”라고일침을가하기도했습니

다.

이로부터 3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경쟁교육 고통을 사회문제로 규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국민의염원을국가가수용하고지표/지수조사를시작으로문제를정밀진단하고

해결방안을정책과제도로추진하는일에나서야합니다. 이일의첫삽을뜨는의미로국가차원

의 경쟁교육 고통 해소 정책 설계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언론과 시민들의 큰

관심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2. 9. 2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책임연구원 (02-797-4044, 내선 512)

■ 행사명 : 국가 차원의 경쟁교육 고통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

□ 일 시 : 2022. 9. 27.(화) 오전 9:30

□ 주 최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문정복,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주제 발제자(■) 및 토론자(□)

9/27(화)

09:30

국가 차원의 경쟁교육 고통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 좌장: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팀장)

□ 지나영 (존스홉킨스대학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김민성 (경기 원미고 상담교사)

□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